연중 제 32주일(2017년 11월 12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사람은 처음에 어디에서 왔어?”

엄마가 대답합니다. “아주아주 먼 옛날에, 하느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이브가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의 인류가 된 거란다.”

며칠 후에, 이 어린 딸이 아빠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아빠,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어?”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주아주 먼 옛날에, 원숭이가 있었는데, 이 원숭이가 오랜 세월을 거쳐 서서히 진화하면서, 인류가 생겨난 거란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아주 먼 옛날 조상은 원숭이라고 할 수 있지.”

이 어린 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헷갈립니다. 엄마와 아빠의 대답이 다르니까 혼동스럽죠. 그래서 엄마에게 다시 묻습니다. 

“엄마, 이상해. 엄마는 사람을 하느님이 창조하셨다고 하고, 아빠는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얘야, 그건 간단하단다. 엄마는 엄마 쪽 가족 이야기를 한 거고, 아빠는 아빠 쪽 가족 이야기를 한 거야.”

하하하… 예,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디서 왔나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 같아요. 위령 성월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지난 금요일에 장례 미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미국 성당은 노인분들이 많아서 장례 미사가 유독 많습니다. 제가 일 년에 평균 40번 정도 장례미사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일 년 중, 이 위령 성월에 장례미사가 가장 많습니다. 

장례미사를 많이 하다 보면, 인생에 대한 많은 사연을 접하게 됩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죠?  죽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살한 젊은 아가씨의 장례 미사도 한 적이 있었구요, 젊은 가장이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아주 슬픈 장례 미사가 됩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의 장례 미사, 어린아이의 장례미사 등등 사연 많은 여러 장례 미사를 집전합니다. 그런 경우, 유가족들을 위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죽음을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병원 응급실이라든가, Nursing Home 등을 방문하면서 죽음을 눈앞에 앞둔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음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장례 미사를 집전하고 유가족들을 만나면서 주로 제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죽은 영혼을 저세상으로 잘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제대로 떠나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련과 아쉬움으로 죽은 영혼이 떠나지 못하게 꽉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죽었든 간에, 죽은 사람은 저세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보내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잘 가시라고 떠나보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도 붙들려서 떠나지 못합니다. 사랑과 미련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한이 됩니다.

제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으로 5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식들 걱정, 홀로 남겨질 남편 걱정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혼자 떠나느냐고 말씀하세요. 남은 가족들 놔두고 어떻게 혼자  떠나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잘 떠나시라고…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의 현상이고 아주아주 당연한 자연의 이치라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싱그러운 나뭇잎들이 풍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다 시들고 떨어졌다가, 겨울이 되면 죽고,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는 것처럼,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세월이 가면서 성장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아프다가 결국  죽고,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이 모든 것이 자연의 현상인 것처럼, 죽음도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안히 떠나시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죽음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편안하게 떠나가셨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어머니를 잘 떠나보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서로 떠나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은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대로 열심히 살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잘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죽은 영혼이 잘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위로하는 일이지요.  이것이 ‘위령’이고 ‘제사’입니다. 위령 성월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먼저 세상을 떠나가신 분들의 영혼이 저승에서 평화의 안식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앞으로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삶과 영원한 행복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절대 허무하거나 슬픈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삶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잘 살다가,  언젠가 돌려 드려야 할 때가 되면, 기쁘게 돌려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열 명의 처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혼인 잔치는 하늘 나라에 마련된 천상 구원의 잔치를 암시합니다. 

잘 준비한 처녀들은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늘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지만,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처녀들은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밖에서 울고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잘 준비하지 못한 이 다섯 처녀의 비극은 등잔의 불을 밝힐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이쁜 등잔을 들고, 이쁘게 차려입었지만, 온통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정작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잘 꾸미고 보기 좋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마음이나 영혼이 텅 빈 채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bookmark: _GoBack]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영원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텅 빈 채로 갔다가, 잔치에서 쫓겨나고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잘 준비해서, 다 함께 그 천상의 구원 잔치에 같이 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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